가토 신사

구마모토번의 초대 번주인 가토 기요마사(1562-1611)는 이곳 가토 신사에서 신으로서 모셔져 있습니다. 가토 기요마사의 실제 묘는 구마모토시의 서부에 있는 혼묘지 절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매년 정월이 되면 주민들에게 ‘세이쇼코 상’이라고 불리는 신에게 소원을 빌고자 3일간 약 40만 명의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옵니다. 기요마사는 1588년부터 히고국(지금의 구마모토현)의 북쪽 절반, 1600년부터는 히고국 전역의 영주가 되었습니다. 대규모 치수 사업을 실시하면서 지역에 있는 강을 정비함과 동시에 안전하고 비옥한 토지를 조성하여 오늘날의 구마모토가 탄생하는 초석을 다졌습니다.

목공과 전사(戰士)를 위한 신
가토 기요마사는 토목 및 건축에 관한 유례 없는 재능의 보유자였다는 점에서 건축가와 목공들의 존경을 받아왔습니다. 기요마사는 도쿠가와 막부(1603-1867) 수립의 계기가 된 1600년의 세키가하라 전투에서도 패배를 모를 만큼 승리를 거머쥐었는데, 일본에서는 검도와 야구 등의 선수들 사이에서 유명한 인물입니다. 또한, 가토라는 이름이 일본어로 ‘가토(‘승리하자’라는 뜻)’와 발음이 같다고 하여, 병을 극복하길 바라거나 수험 합격 등 좋은 기운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올렸습니다.

가토 신사는 약 150년이라는 역사 속에서 이전을 반복해 왔습니다. 창건된 시기는 1871년으로 무사 계급의 지배가 끝나고 메이지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얼마 지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니시키야마 신사라고 불리며 크고 작은 천수각과 우토 망루 사이의 성 중심에 위치했습니다. 1874년에는 제국 육군 사단이 성의 부지를 기지로 사용하면서 참배를 하러 찾아오는 민간인들이 기지에 들어갈 필요가 없도록 성곽 북동쪽에 있는 교마치 지역으로 이전했습니다. 1884년에 발생한 화재로 소실된 후 재건되어 가토 신사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도로가 신설됨에 따라 1962년에는 부득이하게 재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본래 있던 자리와 가까운 북쪽 성곽 건축군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하제카타몬(구마모토성 남서쪽에 있는 문)은 그 공간을 확보하고자 이전되었습니다. 이전된 새 신사는 화재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콘크리트로 조성되었으며, 2016년에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가신을 기리다
신사에서 볼 수 있는 크고 작은 2개의 천수각은 훌륭한 전망을 자랑합니다. 경내에는 가토 기요마사가 심었다고 알려진 오래된 은행나무와 기요마사가 조선에서 들고 왔다고 하는 돌다리가 있습니다. 이 돌다리를 건너면 앞으로의 인생에서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토 신사에는 1611년에 주군인 기요마사가 세상을 떠났을 때, 충성을 맹세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신 중 두 명을 함께 모시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기요마사와 함께 일본으로 건너온 사람들로, 당시 회계를 담당했던 조선인 긴칸(‘긴칸’(金宦)은 회계직의 명칭)과 오키 가네요시입니다.
